
비즈 프리즘｜IT업계 ‘홈트레이닝 서비스’ 눈길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
19)으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집에서 운
동을 즐기려는 ‘홈트레이닝(홈트)’족이
늘고 있다. 온라인 쇼핑몰에선 홈트레이
닝 용품 판매가 증가하고, 관련 영상 등
을 담은 애플리케이션(이하 앱)도 인기
를 얻고 있다. 최근에는 집에서 더 큰 화
면으로 스마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
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.

LG유플러스는 카카오VX의 홈트레
이닝 서비스 ‘스마트홈트’를 모바일에
이어 IPTV ‘U+tv’에 15일 출시한다. U
+tv 이용자들은 근력운동과 스트레칭
은 물론 필라테스, 요가, 골프, 복싱, 댄
스, 성장체조, 다이어트 등 유명 강사가
알려주는 40여 개 프로그램을 대화면으
로 이용할 수 있다. LG유플러스에 따르
면 8월 스마트홈트 앱 가입자는 1월과
비교해 243% 급증했다.

삼성전자도 스마트TV용 ‘삼성 헬스’
앱을 선보였다. 모바일용으로만 제공하
던 서비스를 2020년형 삼성 스마트 TV
를 통해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
다. 미리 설정한 난이도에 맞춰 유산소
운동이나 스트레칭, 근력 운동, 요가 등
의 영상을 추천해 준다. 수면·명상 부문
1위 앱으로 잘 알려진 ‘캄’, 국내외 유명
스포츠 트레이너의 운동 노하우를 영상
으로 제공하는 ‘300핏’ 등 다양한 콘텐
츠를 무료로 제공한다.

또 ‘루틴’ 기능이 있어 선호하는 운동

과 시간을 정해 두면 TV 시청 중에도 운
동할 시간을 알려주고 적절한 운동을 추
천해 준다. 다른 사용자와 기록 대결을
할 수 있는 ‘챌린지’ 프로그램도 있어 재
미를 더한다.

한빛소프트가 서비스하는 홈트레이
닝 앱 ‘핏데이’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.
한빛에 따르면 최근 2주 연속으로 일평
균 방문유저수가 전주 대비 10% 이상
증가했다. 핏데이는 근력 훈련에 초점을
맞춘 홈트레이닝 서비스다. 꾸준히 실천
할 수 있는 ‘매일 7분 운동’ 코칭 서비스

를 비롯해 26일 코스의 ‘저질 체력 탈출
하기’ 등 다양한 플랜을 맞춤형으로 제
공한다. 풀 보이스 트레이닝 기능을 통
해 개인 트레이너를 옆에 두고 운동하는
것 같은 경험도 선사한다. 아울러 운동
계획을 설정해주는 스케줄, 칼로리 소모
계산 기능 등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목
표 체중을 달성할 때까지 관리해준다. S
K브로드밴드 IPTV에서 제공하는 ‘Btv
x FITDAY’를 통해 집에서 큰 TV화면
을 보며 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.

김명근 기자 dionys@donga.com

“집에서더큰화면으로홈트하세요”
<홈트레이닝>

LGU+ ‘스마트홈트’ IPTV서제공
삼성전자도 TV로 홈트앱 서비스
한빛소프트 ‘핏데이’ SKB와협업

코로나19가 낳은 ‘홈트레이닝(홈트)’족을 겨냥한 IT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. LG유플러스 모바일과 U+tv에서 즐길 수 있는 카카오VX의 홈트레이닝
서비스 ‘스마트홈트’(왼쪽)와 2020년형 삼성 스마트 TV를 통해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스마트TV용 ‘삼성 헬스’ 앱. 사진제공 l LG유플러스·삼성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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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F몰, 21일까지 ‘2차 해외 명품 대전’…최대 90% 할인
LF몰이 21일까지 ‘2차 해외 명품 대전’을 진행한다. 총 800여 개 해외 명품
브랜드의 약 20만 개 상품을 최대 90% 할인 판매한다. 구찌 블랙 로고 프린
트 남녀공용 백팩, 프라다 남성용 로우탑 스니커즈, 알렉산더 맥퀸 스터드 크
로스백 등이 대표 상품이다. 14∼18일 매일 오전 10시 해외 명품 브랜드 상
품을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실시한다. 정정욱 기자

KT는 기업용 통합 비대면 업무 솔루션 ‘KT 디지털웍
스’(사진) 서비스 출시를 위해 국내 강소기업 마드라스
체크, 새하컴즈, 틸론과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 K
T는 ‘클라우드 DX 플랫폼’과 ‘기업전용 5G’, ‘인공지능
(AI) 솔루션’을 융합한다. 또 전문 인력들이 비대면 업무
방식으로의 인식개선과 원격 협업방식 가이드 등 일하
는 방식의 혁신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 컨설팅
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. 마드라스체크는 비대면 협업
툴을 담당하고, 새하컴즈는 화상회의 솔루션을 제공한
다. 틸론은 클라우드 가상화 솔루션을 맡는다. KT는 디
지털웍스를 연내 출시하고, 수요기업 규모와 이용실태
등 사업장 환경에 맞도록 빠르게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
할 예정이다. 김명근 기자

KT, 강소기업과 비대면 업무 솔루션 출시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
재확산으로 국내 기업 대부분이 사무직을
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
타났다.

한국경영자총협회(경총)가 실시한 ‘사

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100대 기업 재
택근무 현황’에 따르면 응답 기업 사무직
의 88.4%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것으로
나타났다. 2.9%는 ‘곧 시행 예정(계획 확
정)’인 것으로 조사됐다. ‘재택근무를 시행
하지 않으며, 시행 계획도 없는 사업장’은
8.7%이나 이중 일부는 3단계 격상 시 시행
을 검토할 것으로 답했다.

시행 방법은 구성원을 조로 나눠 진행하

는 ‘교대조 편성 등 순환 방식’을 가장 많이
채택(44.4%)하고 있었다. 이어 건강·돌봄
·임신 등의 사유 등에 해당하는 ‘재택근무
필요인력을 선별하거나 개인 신청 방식’을
활용하는 기업이 27.0%, ‘필수 인력을 제
외한 전 직원 재택근무’는 15.9%로 집계됐
다.

재택근무 시 업무생산성에 대해서는 ‘정
상근무 대비 90% 이상’이라는 평가가 절

반에 가까운 비중(46.8%)으로 가장 높았
다. 이어 ‘80∼89%’ 응답 25.5%, ‘70∼
79%’ 응답 17.0%였으며 ‘70% 미만’으로
평가한 비중은 10.6%에 불과했다.

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활용 여부에 대
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높았다. 응답 기
업의 53.2%가 ‘코로나19 이전보다 재택근
무 활용이 확산될 것’으로 전망했으며,
33.9%는 ‘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
낮아질 것’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
다. 정정욱 기자 jjay@donga.com

100대기업 88% “사무직재택근무중”…“생산성차이거의없어”

경총조사…44% “교대조순환방식”
“코로나 이후 재택 확산될 것” 53%

편집｜신하늬 기자 mythuki@donga.com

“디올 가을·겨울 컬렉션 만나요” 현대백화점이 27일
까지 압구정본점 1, 2층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팝업스
토어를 운영한다. 오블리크 디자인을 벨벳 자수로 장식한 샌들
과 핸드백을 필두로 버킷햇, 우븐 브레이슬릿 등 가을·겨울 시
즌 컬렉션을 선보인다. 정정욱 기자, 사진제공 l 현대백화점


